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3 No. 9, pp. 141-156, September 2018

www.ksci.re.kr

https://doi.org/10.9708/jksci.2018.23.09.141

Empirical Valid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Risk for

Cryptocurrency with Use Intention

1)Jeong-Wook Kim*, Chul-Yong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risks affect the intention to use 

domestic cryptocurrency services. VAM(Value based Adoption Model) model is validated as a 

theoretical background, selecting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security 

as a benefit factors, and considers perceived cost, technical complexity, and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risks as sacrifice factors. The method of this study used questionnaire survey to 

collect 150 data on user's perception on cryptocurrency services, and also perform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 using by AMOS 23. The result of this paper shows that all hypotheses are 

accep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2 hypothesis. This research is concluded that perceived value 

is affected on statistically positive impact on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security, and negative impact on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risk, not statistically 

perceived fee and technical complexity.

▸Keyword: Cryptocurrency Services, VAM, Perceived Security,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Risks

I. Introduction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 및 새로운 IT기술과 스마트폰의 진

화,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법

들이 경제활동 영역에서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금융거

래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태동으로 금융서비스 환경이 급변

하고 있다. 2009년 1월 사이버 전문가로만 알려진 나카모토 사

토시라는 신원불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

코인이라 불리우는 암호화폐가 처음 출현하였고, 그 이후 이더

리움 등 차츰 다양한 코인들이 나타나 일부는 사이버상에서 유

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물물 교환의 가치를 가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금, 주식과 같은 무형 자산

으로서의 상품으로 투자의 대상도 되고 있다[1][2]. 암호화폐

의 유통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

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되어 거

래되고 있는 암호화폐 종류는 1800여종이 넘으며 시가총액은 

25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3]. 따라서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

에게 암호화폐들을 사고팔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증가하

는 추세에 있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고객에게 

특정은행계정을 통해 거래소의 고객거래계정에 금전을 입금하

도록 하고 있으며 더불어 각종 개인정보를 받고 있다. 

최근 전자화폐의 위조 및 변조, 부정사용과 해킹을 통한 전

자화폐의 개인정보 사용과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고객정

보유출이라는 사고와 고객 소유인 암호화폐까지 도난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4]. 이에 대한 다양한 보완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융

기관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시중은행 및 캐피

탈사 고객대출정보유출, 손해보험사의 고객정보 유출 등 정보

유출 등에 대한 보안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5]. 특히 대

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통신판매 허가업종으로 개설이 가

능하여 정부의 보안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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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망을 이용하는 금융분야의 보안기술은 많은 발전을 하고 있

으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된 고객 개인정보들에 대한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대

다수고객들과 비대면 채널이용으로 거래함으로써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고객정보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고객정보의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큰 불안

감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6].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감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

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주

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비

트코인의 국내 소비자들의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7]에 의하면 

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의 특성변수인 ‘경제성“은 ”

인지된 유용성’을 통하여, “지불편의성”은 “인지된 유용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신뢰성”과 

“인지된 유용성”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들이 가치기

반수용모형(Value based Adoption Model)을 기반으로  비대

면 채널인 암호화폐 모바일 서비스 사용 중심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의 혜택(Profit) 측면으로서 

인지된 이용성, 인지된 편의성, 인지된 보안, 이용자들의 희생

(Sacrifice) 측면으로서 인지된 비용, 기술적 복잡성 및 개인 정

보 침해 위험이 암호화폐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II. Literature Review

1. Cryptocurrency Security

1.1. Cryptocurrency

IT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에 따라서 스마트 결제 추세

가 확산됨에 따라 비공식적인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출

현하게 되었으나 초기단계에서는 유통규모가 작아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유통규모가 확대되고 

암호화폐도 1,800종류 이상이 되고 있어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

고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itcoin)으로서 넓게는 

인터넷 프로토콜이자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형태의 전자적 

P2P지급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좁게는 비트코인 단위(BTC)로 

거래되는 디지털 암호화폐를 가리킨다[8]. 이러한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예측할 수 없는 통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디

지털 화폐의 중앙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익명의 

참여자들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모형을 제시하였

고, 다수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형태로 

2009년 1월에 탄생하였다[7]. 

또한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지급

결제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국적을 초월한 발행 및 유통시스

템으로 환전이나 신용카드 없이 유 무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

으면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편리함과 비용절감이라는 

점에서 유용한 교환 및 지불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9]. 간편한 

지급방식과 편리한 자금이체,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분산된 

형태로 각종 거래비용을 낮추고,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

고 편리한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글로벌 지급 및 자금 이체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10]. 비트코인을 일종의 전자화

폐로 보는 측면에서는 IC카드형 또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암

호 화폐 등 전자화폐가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화

이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관련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전

자화폐의 장점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11]. 또한 비트코인은 2009년에 소개되어 통용되는 전자화폐

인 관계로 국내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아직은 생소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자화폐 및 전자지불 시스템의 활

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12][13]. 

비트코인을 현금 및 전자화폐, 가상화폐로 비교해 보면 첫

째, 현금 측면에서의 비트코인은 단순히 지급하는 것으로 거래

가 종료되고, 채권 및 채무관계가 남아 있지 않는 점에서 현금

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용자들

에게만 가치가 있는 전자화폐로써,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발

행하여 가치가 보장되는 현금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전자화폐

라는 측면에서의 비트코인은 지불할 수 있는 가치가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온․오프라인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전자화폐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14]. 단 기존 전자화폐와 달리 아직까지는 국가별 관련 법규

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기존 전자화폐처럼 법정 통화단위

를 사용하지 않으며 자체 화폐단위인 BTC로 표시한다는 점이

다. 셋째, 암호화폐는 폐쇄형(Type1), 단방향(Type2), 양방향

(Type3)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양방향 가상화폐에 

속한다. 즉, 폐쇄형 가상화폐는 온라인 게임과 같은 가상세계에

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이다. 단방향 가상화폐는 법정통화를 사

용하여 가상화폐로 충전하고 실세계와 가상세계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충전된 가상화폐를 다시 법정통화로 교환할 수는 

없다[7].

그러나 비트코인은 법정통화로 비트코인을 충전하고, 다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양방향 암호

화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11]. 국내 전자화폐는 “전자금융거

래법”에 따라 기명발행을 원칙로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세

밀한 법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상의 소액결제

와 교통수단용 전자화폐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적용할 법률이 아직 정비

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의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전자화폐와 

같은 폭 넓은 지급수단으로써의 지위도 획득하고 있지 못한 실

정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다른 지불수단에 비해 못지않은 장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SWOT

분석을 통해 밝히면서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의 기존 결재수

단의 높은 진입장벽과 소액 결재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른 휴대

폰 업체들의 가세는 전자화폐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위협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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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있다[12]. 

2009년에 운용이 개시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거래의 급

격한 확대로 2018년 8월 현재 약 1,800만 비트코인이 유통되

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는 20188년 1월 약 2,800

만원 수준까지 급등했으나 다시 하락 하였다가 2018년 8월 현

재 암호화폐 거래소 1개당 평균가격은 700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15]. 비트코인 거래는 공인키 암호화기술의 사용에 의해

서 담보되어 사용자는 개인키와 공개키를 배정받아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보내진 비트코인에는 공개키가 부착되고, 송금자는 자신의 개

인키를 사용하여 서명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거래내역은 비

트코인 네트워크상의 모든 이들에게 공개됨으로써 모든 이용자

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개키를 볼 수 있다[10].  접속된 분

산형 P2P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통해 참가자가 비트

코인을 인센티브로 받기위해 POW(Proof of Work)라고 하는 

난이도 높은 계산 작업을 자주적이고 경쟁적으로 행한다[9]. 

블록체인(Block Chain)이란 공공거래기록원장을 연속적으로 

보존하여 이중지불의 위험이 방지되는 점이 최대의 특징이다. 

특히 사용자의 지갑에 P2P네트워크에서의 접속 포인트로서 기

능하고 송금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송금자등의 매개기관을 

통해 행하지만 비트코인을 사용자의 지갑간 직접 거래하는 것

도 가능하다[16]. 

비트코인은 특정한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자발적 불특

정 참여자의 컴퓨터노드 운영등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중앙은

행이 발행하는 전통적인 화폐와 법정통화가 아닌 점은 명확하

지만 비트코인에 지불가치, 교환가치가 있어 사인간 거래가 형

성되고 있기때문에 지불 및 결제수단 및 격지자 간의 자금이동

에 이용할 수 있고, 통화와 결제성 자금에 유사한 기능을 다하

고 있다. 일반인이 비트코인을 이용할 경우, 자신의 PC등에 인

스톨한 wallet의 주소, 또는 비트코인거래소의 사이트에 개설한 

주소를 통해서 전통적 화폐를 지불하고 비트코인을 구입한 다

음, 비트코인이 사용가능한 온라인마켓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

거나,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사용하거나 다른 이용자와의 간에 

판매를 하거나 혹은 전통적 화폐로 재환금 등을 할 수 있다. 여

기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통칭하여 알트

(Altnative Coin)코인이라 부르며,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

이트코인, 리플, 대쉬 등 1,800여 종이 있으며 이들 암호화폐의 

시장가치는 2018년 8월 125조로 유통 중인 달러화 가치 1.2조 

달러의 약 10% 수준까지 성장했다[3] 

1.2. Cryptocurrency Exchange

암호화폐 거래소(Cryptocurrency Exchange)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이다. 해외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Cryptocurrency Market)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대다수의 외국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

아 명확한 규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외환과 

원화를 환전하는 외환 거래소처럼 암호화폐와 원화를 환전하는 

거래소로서 어떤 종류의 화폐라도 모두 교환한다. 물론 실제 화폐

들을 거래하는 외환 거래소와는 달리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불안정하다는 특징은 있다. 그러나 공공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와 현실세계의 화폐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만들때 이러

한 시스템을 같이 제안하였으며 이것이 비트코인 시스템의 생태

계를 유지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았다. 단지 코인을 얻는 것만으로

는 인간이 장부를 유지해줄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현실 세

계의 화폐로 교환해주면 유지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2].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Table1>과 같이 대표적인 

빗썸이외에도 다수의 거래소가 존재하고 있으면 2018년 8월 

26일 현재 대표적인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일 거래금액은 

3,60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2018년초 1 비트코인에 2,800만

원에 육박하는 폭등적인 시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가치가 붕

괴되고 있으나 아직도 700만원선 근처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

이다. 첫째, 빗썸(Bithumb)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최대의 암호

화폐 거래소였으나 후발주자인 업비트에게 공식적으로 자리를 

내주었으며 현재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 총액으로는 7위 수준인 

일 거래금액 2,5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3]. 둘쨰, 업비트

(UPbit)는 2017년 10월 오픈베타를 시작한 비트코인 거래소

로, 카카오가 투자한 두나무가 운영한다. 2018년 1월 기준 거

래량으로 보면 기준 국내 1위이자 세계 1위이다. 정확히는 해

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암호화페 거래량의 1~2위의 순위을 

차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마켓은 미국 

Bittrex와 제휴관계로서 거래량을 공유한다. 한동안 자체 거래

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비트렉스의 거래 총액은 전세계 5위이

나, 업비트와 비트렉스 거래량을 같다고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

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 토론에 따라 나무위키는 업비트를 상단

에 배치하되 비트렉스와 함께 적었다. 2018년 1월 15일 한때 

자체 원화 마켓의 거래량이 비트렉스와 별도로 코인 마켓캡

(Coinmarketcap.com)에 리스팅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당시 세

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제치고 원화 마켓 거래량만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셋째, 코인원(Coinone)은 

전세계 거래 총액 55위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넷쨰, 코빗

(Korbit)은 대한민국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이며 전세계 73위

에 랭크되어 있다[17]. 

그 외에 국내의 중소형 암호화폐거래소로는 신한은행의 투

자를 받아 만든 스트리미가 운영하는 고팍스(Gopax), 중국의 

OKCoin이 한국에 진출해 만든 거래소로서 국내 NHN인베스트

먼트가 투자 및 협력사인 오케이코인 코리아(OKCoinKR), 한중

합작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지닉스(Zeniex), 제이페이를 지원하

는 코코스탁(Kocostock), 2018년 1월 5일에 오픈한 코미드

(Komid), 원화로 거래 가능한 코인플러그(Coinplug), 코인피아

(COINPIA), 야피존(Yapizon)이 55억원을 해킹당해 이름을 변

경한  유빗(Youbit), 21억원을 해킹당한 당한 코인이즈

(Coinis), 일본의 BITPoint가 2017년 11월에 설립한 비트포인

트 코리아(BITPoint Korea) 등이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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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Type of Coins

Transaction amount 

of Money(Millions 

Wons,24hours)

Bithumb 41 250,000

UPbit 151 95,000

Coinone 16 10,400

Korbit 8 6,200

Table 1. Domestic Cryptocurrency Exchange (2018.8.26.)

한국의 4대 암호화폐거래소의 거래 코인수 및 거래 금액을 

보면은 코빗 8개, 일 거래금액 62억, 빗썸 41개, 2,500억, 코인

원 16개, 104억, 업비트 151, 950억으로 코인수는 업비트가 1

위 거래금액으로는 빗썸이 1위로 나타났다[17].  

1.3. Cryptocurrency Security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금융기관 방문없이 공인인증서등 보안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더욱 보

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본인이 은행에 직접 

가는 대면거래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대면 거래의 

경우 양방향을 모두 확인할 수 없고 거래 내역에 대한 변경의 

가능성이 높아서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이 어렵다. 금융거래의 

일종인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거래소 고객등록도 비대면 거래

로 모두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거래를 위하

여 등록되고. 이러한 모바일 비대면 거래에서는 가용성, 무결

성, 기밀성 그리고 인증 및 부인방지 등의 보안 요소가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19]. 또한 인터넷관련 보안 사고는 해킹을 이

용한 금융 정보의 탈취와 랜섬웨어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주요 보안 사고들을 보면 은행 

전산망 마비,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캐피탈사의 대출 

정보 유출, 손해보험사의 고객 정보 유출, 시중 은행 고객 대출 

정보 유출과 같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의 사고가 많고 증가하

는 추세이다[5]. 

온라인 금융정보시스템 활성화에 따른 역기능으로서 불법적

인 개인고객정보 대량 유출, 이용자컴퓨터 해킹에 의한 불법 예

금인출, 해킹프로그램에 의한 금융정보시스템의 고객 및 중요

데이터 파괴 및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에 의한 대고객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

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금융회사의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강화에 많은 노력

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정보자산 및 고객정보에 대한 침해 위

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객 개인정보는 각 고객의 

개인적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정보이다. 만

약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으로 해킹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여 고객의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19].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보안 및 해킹 문제를 기존 금융분야인 실물 화폐 시스

템에서 발생하는 정도 이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인지되는 정도

가 매우 높기 떄문에 상시적인 문제로 대두될 뿐만 아니라 암

호화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지적

되고 있다[20].

금융 산업분야는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전자금융거래 안정

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개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

융감독규정“ 등 관련법규에서 금융회사의 IT부문 인력 및 조

직, 시설, 전자적 장치,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개인정

보 및 개인 신용정보보호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적, 물리

적,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정보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나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9]. 이러

한 인터넷 거래 보안에 관한 기술은 최근 들어 급격히 발전되

어 왔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해킹 보안 사고의 가능성을 

상당히 낮추어 왔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 보안과 관

련된 기본적인 정보보호 기술을 근간으로 기본 금융시장의 정

보통신 분야의 기술을 이전받아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예탁고객자산

이 소실될 위험 또는 적정한 정보가 충분히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5].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거래수단이므로 사이버공격이나 해

킹 등에 취약할 수 있다[1].

2017년 하반기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자들이 대거 진

입하여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

다. 일반인들은 가상 화폐 거래소를 주식 거래하는 증권 거래소

와 유사한 곳으로 인식하지만 증권 거래소와는 달리 투자자들

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대부분 통신판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고 구청과 같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손

쉽게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투자자 보호

를 위해 일정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제도 받지 않

는다.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자본금 100만~2000만원짜

리 영세 기업들이 거래소 이름을 걸어 놓고 수백억원대의 고객 

자금을 맡아 거래하고 있다. 금융 제도가 미비한 틈을 타서 자

격이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가 개설됨으로써 향후 닥칠 금융 위

험성이 높아지고 있다[21]. 이에 정부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정

부의 지침대로 실행하고 있는 동일은행 투자자계좌와 거래소계

좌의 입출금만 가능한 실명계좌거래를 시행하도록 하여 우선적

으로는 고객 거래의 투명화를 보장함과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

소의 고객 정보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문제는 과거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

소 마운트곡스 사건부터 지난 6월 우리나라에서 중소 거래소인 

코인레일에서 해킹 공격으로 400억원 상당 가상화폐가 유출된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 빗썸은 개인정보 유출 및 회사 

보유 코인 350억 도난사건이 발생하였고 유빗은 해킹으로 암

호화폐 고객자산 17%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혔다[22].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실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10

곳 중 단 한곳도 보안실태 점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

버불안, 내부자거래, 출금지연 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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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투자자인 고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금융권의 고객정

보를 처리하는 분야에 대한 보안 기술은 상당한 발전을 하여 

매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왔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것처럼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에 대한 사

회 전반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불

안감은 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거래소사

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서비스 이용 시 개

인정보보호 위험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거래소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치기반수용모형 (Value-based 

Adoption Model)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종의 금융거

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에 수반되는 보안 

및 위험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 절차를 까다롭게 할 경우, 곧바로 고객들의 사

용 편의성이 저하되고 고객들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고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보안성과 편의

성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거래소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거래서비스 사용을 위

한 편리성 및 보안과 개인정보누출 위험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에 나타난 영향 요인

들을 실증 분석하여 연구모형에 적용하고 거래소이용에 대한 고

객들의 위험인식 수준과 거래소의 보안수준 등이 고객들의 암호

화폐 거래소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여 실제 운

영되고 있거나 운영을 준비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도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Value-Based Adoption Theory

정보기술수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행동의지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는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Rogers[[23]의 혁신확산이론(IDT: Inovation Difusion Theory), 

Fishbein and Ajzen[24]의 합리적 행동 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Ajzen and Fishbein[25]의 계획된 행동이론

(TPB: Theory of Planed Behavior), Davis[26]의 기술수용모델

(TAM: Technology Aceptance Model) 그리고 Venkatesh and 

Davis[27]의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TAM, TAM2: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eptance Model) 

등이 제안되었다. TAM은 기업의 전통적 기술인 ICT기술을 조작이 

신규로 도입하면서 수용되는 기술에 대해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에 대한 사용자 의도 등을 채택하는데 사용되었으나  다양한 

ICT기술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사방법,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에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Vankatesh[28]은 

기존의 기술수용이론들을 통합해 종합적 기술수용이론(UTAUT)

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이론적 시각에서 사용자가 정보기술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하였

고 해당 이론들을 활용한 신규 기술 수용에 관한 연구는 사용자가 

기술사용으로 얻게 되는 이익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다.

TAM이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을 중심으로 기술 사용의도를 

설명하고자 하였던 반면 VAM은 혜택(Benefit)측면과 희생

(Sacrifice)측면을 지각된 가치의 주요 요소로 분류하고 사용의도

를 분석하였고, 또한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의 선택으로 인한 불확실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사용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과정이 반영된 

혜택과 비용 요인을 기본으로 한다[29].  VAM은 새로운 ICT환경에

서의 TA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Davis[26]와 Zeithaml[30]의 

인지된 가치를 바탕으로 기술 수용으로 사용자가 얻게 되는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혜택 측면 이외에 희생 측면도 함께 

새로운 ICT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뱅킹, 

IPTV 등의 서비스를 소비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사용의도 및 선행요

인을 찾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Kim[31]은 인지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혜택(Benefit)과 희생(Sacrifice)요인들을 

중점으로 하는 가치기반수용이론(Value-based Adoption Model, 

VAM)을 제안하였다.  

Zeithamal[30]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된 가치의 의미는 제품이

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금전적 측면 뿐만 아니라 

노력과 시간이라는 희생 측면을 고려하여 얻게 되는 모든 이익과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인지된 가치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얻은 이익과 감수해야 할 비용의 총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Figure 1>은  Kim[31]이 제안한 VAM 모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지된 가치에 대한 선행변수를 혜택과 희생 측면으로 구분

하고, 혜택 측면의 변수는 ‘유용성(Usefulnes)’과 ‘즐거움

(Enjoyment)’이며, 희생 측면의 변수는 ‘기술의 복잡성

(Technicality)’과 ‘인지된 수수료(Perceived Fee)’를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유용성은 ICT기술이 업무에 유용하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되며 즐거움은 ICT기술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기쁨의 정도를 

의미한다. 기술의 복잡성은 사용자가 정보기술을 사용할 때 요구되

는 정신적, 신체적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고 인지된 수수료는 사용자

가 ICT기술을 사용할 때 드는 수수료의 정도를 의미하고, 인지된 

가치는 사용자의 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5][31]. 

Rogers[23]는 유용성을 새로운 기술사용으로 사용자가 인지하

게 되는 총 가치로 정의하였으며 TAM은 유용성을 외재적 동기 

요인 및 기대 산출물로서 설명하였는데 특정 서비스 및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성과가 향상된 다고 믿는 것을 지각된 유용

성으로 설명하였다[32]. 또한 Venkatesh[28]는 인지된 유용성을 

성과 기대로서 업무 달성에 중점을 두어 마케팅에서 유용성은 제품 

품질과 연관되어 있으며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평가로 정의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품의 특성들을 통해 이상적인 

기능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게 된다[30].

또한 Davis[32]는 개인이 기술사용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거나 기술의 도구적 가치 이외의 개인적 즐거움 그 자체를 

기술사용을 통해 느끼게 된다면 기술 수용에 더 긍정적이고 그 

기술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하였고 이러한 개념은 

제품으로 발생한 감정 또는 감정적 상태의 효용성인 감정적 가치와 

유사하다[33]. 즐거움은 제품의 성능보다 제품 사용 그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서 감성적이며 내재적 혜택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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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Context Content

Zeithamal [30]
Product 

(beverages)

Research Finding the antecedents of purchase behavior 

Benefit
Instrinsic and extrinsic product attributes, 

perceived quality and other high level abstractions

Sacrifice Perceived monetary p1ice and perceived non- monetary price 

Kerin et al. (50) 
Service 

(electric utility)

Research Finding the antecedents of perceived store value 

Benefit Perceived quality

Sacrifice Perceived price

Sweeney and Soutar [33] 

Product 

(durable 

goods)

Research 
Findings the antecedents of willingness to buy, 

willingness to recommend and not expecting problems with product 

Benefit Quality(functional value), emotional value, social value 

Sacrifice Price(functional value)

Chen and Dubinsky (51) Ecomm-erce

Research Findings the antecedents of purchase intention 

Benefit Perceived product quality and valence of experience 

Sacrifice Perceived risk and product price

Table 2. Existing Researches for Perceived Value

고 할 수 있다[31][34]. 기술적 특성은 인지된 희생 중 비금전적 

요소로서 시간, 노력 그리고 제품 구매와 사용 시 느끼게 되는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뜻한다. DeLone  and McLeran[35]는 시스

템 품질 중 기술적 특성을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의 기술적 우수성으

로 정의하였고 Kim[31]은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의도를 밝히는 

연구에서 모바일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은 사용자가 지각하는 사용 

용이성, 시스템 신뢰도, 연결성 및 효율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사용 용이성은 개인이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정신적 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기술적 특성의 요소 중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인지된 수수료는 제품의 실제 가격이 포함된 금전적 지출이며 

실제 지불된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측정된다. 새로

운 ICT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경험 없이 소비자는 제품 또는 

서비스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적게 드는지 판단할 수 없다[31]. 

Grewal[36]의 적응 수준 이론(Adaptation Level Theory)에 따르

면 소비자는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내부 참고 가격’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고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인지된 수수료는 새로운 ICT 서비스 사용에서 이전의 유사한 경험에

서 내재한 가격 수준이 해당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된다고 분석하였다[31].  또한 인지된 희생은 서비스 품질과 

가치 그리고 재 구매의도 혹은 사용자 만족과 불만족과 같은 성과변수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30]. 

여기서 인지된 가치는 단순히 금전적 가격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과 관련된 상대적인 편익이나 혜택의 개념을 고려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지과정, 태도, 행동과정, 행동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간의 행위에 있어 기준이 되고 개인행동을 정당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좀처럼 변하지 않는 지속적 신념으로써의 특징을 갖고 있다

[37]. 인지된 가치는 품질과 가격의 비교적 관점으로써 인지된 

품질 및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금전적 희생간의 교환으로, 품질과 

가격의 비교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소비자의 주관적 생각에 근거하

여 제품 효용에 대한 평가이며 전반적인 서비스품질에 대비하여 

지불한 가격으로써 서비스 가치의 비교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0][38].  

또한 Zeithaml[30]는 인지된 가치의 의미를 4가지로 정의하였

다. 첫째, 가치는 낮은 가격을 의미하고 있으며 단순히 가치를 금전

적 비용과 동일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Hofman[39]의 연구에서 

가격과 가치를 동일시하는 소비자를 발견하였으며, 이들은 세일중

인 상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지각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가치는 서비스로부터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에 따라 

얻는 이익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이는 경제학의 관점에서 효용과 

유사하며 소비자의 주관적 측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가치는 지불

한 가격에 대하여 제공받는 품질로서 지불과 이익간의 상쇄관계로

서 소비자가 자신이 지불한 비용과 제품 또는 서비스 사이의 교환관

계를 의미하며, 지불한 것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가치는 주는 것에 대하여 얻는 것으로 

지불한 가격을 단순히 금전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력, 시간을 포함하는 희생의 모든 것을 고려하여 얻게 되는 모든 

것을 가치라 정의하는 것이며, 즉 인지된 가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희생하는 것 대비 얻는 혜택에 대한 

고객의 평가라 할 수 있다. ]Kim and Han[40]의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수용의도를 가치기반수용모형을 적용한 연구에서도 실용가

치 및 사회적 가치가 수용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가치기반수용모형을 적용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해외에서는 모

바일 호텔예약 시스템의 수용의도[41], 웹 2.0 기술의 수용의도

[42], IPTV의 지속적 사용의도[43]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국내에

서는 스마트폰의 수용과 거부의도[44], 스마트 폰의 지속적 사용의

도[45], IPTV 수용의도[46], 기업의 클라우딩 서비스 도입의도

[47]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Cloud Computing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48]에서는 VAM이론을 기반으로 연구 모델을 설정하여 

인지된 가치가 서비스 도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

하였다.

VAM 이론은 Zeithamal[30]의 인지된 가치라는 개념을 중

심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소비자의 구매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49]. 또한 

<Table 2>에서는 인지된 가체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어

떤 변수들이 혜택(Benefit)과 희생(Sacrifice)에 속할 수 있는지

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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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rceived Ease of Use

Davis는 지각된 용이성(Ease of Use)를 잠재적이니 이용자

가 정보기술과 시스템을 사용하면 신체적이나 정신적 많은 노

력이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 혹은 잠

재적 이용자가 적은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보로 정의하였다[32]. 기술 수용 모델의 주

요 구성요인이니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간에는 용이성

이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며, 많은 연구들이 인지된 용이성과 인

지된 유용성의 의미있는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인지된 용이성이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용자의 수용정도

를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지된 유

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을 이용한 실증연구 결과 인지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32]. 또한 모바

일 간편결제, 인터넷 뱅킹 등의 금융분야에서의 선행 연구를 바

탕으로 인지된 용이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5][52][16].

H1 : 암호화폐 서비스의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가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Perceived Usefulness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는 잠재적 이용자가 

정보기술 또는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업무성과를 향상

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Davis[32]가 정의하였고, 제안된 

기술 수용모형에서 인지된 유용성은 잠재적 이용자가 새로운  

정보기술을 통하여 업무 혹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인지된 유용성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이

용자들이 기존 기술을 대체하거나 채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하였다[32]. Igbaria[53]는 인지된 유용성이 사용과의 의

미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Wang[54]는 기술 수용모델을 활용하여 인지된 유용성이 모바

일 서비스 사용의도에 매우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최근에는 모바일 간편결제와 비트코인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요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유사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5][52][16]. 따라서 금융분야의 거래에서의 사용

자의 거래형태에 관한 유사한 연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H2 : 암호화폐 서비스의 인지된 유용성은 인지된 가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Perceived Security

Wang[52]은 인지된 신뢰성을 인지된 위협과 인지된 신뢰성

으로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있고, 인지된 신뢰성이 인터넷 뱅킹

을 이용하려는 행위 의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

다. 또한 Swaminathan[55]의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거래에 있

어서 보안성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가 더 많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고, Ruth[56]는 온라인 인터넷 쇼핑을 

즐기며 자주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을 하는 소비자일수록 본

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금융분야에서의 연구로서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서 

인지된 금전적 위험, 보안 및 사생활적 위험, 성능적 위험이 중

요한 수용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57].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

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보안성의 개념을 참조하여 스마트뱅킹서

비스의 인지된 보안성은 모두 사용자의 수용에 대한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전자 결제, 인

터넷 뱅킹, 비트코인 등의 금융분야의 거래에서의 유사한 연구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 암호화폐 서비스의 인지된 보안성은 인지된 가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Perceived Fee

Rogers[23]는 혁신확산이론에서 경제적 요인과 수용률의 

관계에 대해 정보기술 수용자는 저렴한 비용을 선호하기 때문

에 수수료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수수료

는 직접적으로 이용의도에 작용할 수도 있으며 기술채택에 관

련된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수수료와 직접적으로 채택 의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도출하였으

며,  수수료 부담을 접근 장애의 개념으로 보고 수수료 부담이 

크면 지각된 유용성이나 지각된 용이성이 높아도 채택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국내  윤승욱[58]

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의 지각된 비용이 기술의 가치 인

식이나 채택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

졌다.

Venkatesh and Brown[59]의 연구에서는 PC를 이용하는

데 수수료가 방해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Kuo 

and Yen[60]는 3G 모바일 부가서비스 이용에 지각된 비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ung[61]은 부가서비스 비

용과 이용자의 행동과의 관계에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

을 통해 지출하는 비용은 사용자들의 서비스 사용 행동에 부정

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인

지된 수수료가 가격 정책이나 기술 등에 따라 기술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나 방식이 다를 수 있고 하는 점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 암호화폐 서비스의 인지된 수수료는 인지된 가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Technical Complexity

DeLone and McLean[35]에 따르면 기술적 복잡성은 새로

운 시스템을 이용할 때 사용자가 느끼는 기술의 복잡함의 정도

이고 보통 기술의 복잡성을 지각하는 정도는 사용자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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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인 노력을 들이는 정도로 사용

자의 사용 용이성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측정이 가능하다[31]. 

특히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로딩이나 반응 속도 역시 중요한 

시간적 비용으로 고려되고,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겪는 불편

함, 정신적 피로 등의 심리적 요소도 비용에 포함되며, 이용의 

복잡성은 이러한 비금전적인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시간적, 정신적 노력도 희생(sacrifice)의 구성요소로서 고려되

므로 이용의 복잡성은 지각된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정적

인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의 기술적 복잡성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정하고

자 한다.

H5 : 암호화폐 서비스의 기술적 복잡성은 인지된 가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8.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Risk

개인정보 위험이란 사용자의 정보기술 수용에 있어서 개인

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의미한다

[62]. Cespedes and Smith[63]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

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정보 보호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본인의 개인정보

를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개인

정보 침해에 관한 우려가 높을 때,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받아들

이지 않을 수 있다. 

한준형[45]의 인터넷 뱅킹 연구에서는 개인 정보 침해요인

이 인지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

로 기술 노력, 지각된 비용, 보안 위험을 도출하여 인지된 가치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Grewal[36]의 연

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고, 기술 노력과 보안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기존 개인PC의 사용경험이 있고, 이들은 

운영체제 환경의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지

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기존 개인PC 환

경에서 계속하여 뱅킹 서비스 및 결제 서비스를 활용해 왔으므

로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지각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폰 기반 멀티미디어서비스 연구와 외식소비자의 소셜

커머스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지된 위험과 프라이버시 

위험이 사용자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는데 이

는 모바일 기반의 특화 결제 서비스를 통한 이동통신사, 서비스 

가맹점, 금융기관들이 신 보안기술이 적용된 결제시스템을 제

공하며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수준도 높아져 결제에 대한 

위험성 인식 정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64][65]. 또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스마트폰의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가 각각 지속적 사용의도와 인지된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는데 이들 연구들도 스마트폰

의 활용도가 높아 졌기 때문에 모바일 대금지급 서비스를 사용

하는데 어렵다고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높지만 사용자들이 IT 서

비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라이버시 

역설(paradox)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한다[66].

그러나 정철호[67]의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자가 지각하는 위험이 신뢰를 포함한 서비스 수용 후 인식

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

스 사용자의 지각된 위험은 만족과 신뢰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각된 유용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홍대의[68]의 개인정보보호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

스를 이용하는데 개인정보를 제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공개성, 강제성, 오ㆍ남용, 보안성, 신뢰

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강제성을 제외한 나머지 보안성, 

오ㆍ남용성 그리고 공개성 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최근 전자결제 서비스와 스마트뱅킹 서

비스에 관한 연구에서도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인지된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5][50], 이러한 금융

분야와 유사한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암호화폐 서비

스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인지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다음의 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H6: 암호화폐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위험은 인지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9. Personal Value and Intention to Use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는 소비자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제품의 유형과 상표의 선택 이

유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소비자가 인지한 다양한 가치

들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Kim[31]의 VAM 모형에서는 인지된 가치가 인지된 이익 요인

과 비용 요인을 반영하며 소비자는 이를 바탕으로 구매 의도를 

판단하게 되어 소비자는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가치가 높다

고 판단할수록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42]. 또한 

Kim[69]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Cloud Computing 서비스 도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VAM 모델의 인지된 가

치가 클라우드 도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Han[70]은 스마트폰의 지각된 가치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VAM 모형의 4개의 독립변수(지각된 품질, 지각된 유

용성, 지각된 유희성, 지각된 비용)가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주

고, 지각된 가치가 지속적 사용의도와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을 

검증하였다. Turel[71]은 디지털 음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가치가 높을수록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하였으며, Yu[72]은 SNS 사용에서 즐거움, 유용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같은 지각된 가치 요소가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금융분야인 전자결제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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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뱅킹 서비스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인지된 가치가 

서비스 의도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5][52], 따라서 본연구에서도 금융분야와 유사한 이용자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암호화폐 서비스의 인지된 가치가 서비스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음의 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H7: 암호화폐 서비스의 인지된 가치가 서비스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AM모형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혜택(Profit)측면에서의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보안, 희생(Sacrifice) 측면에서의 인지

된 수수료, 기술적 복잡성, 개인정보 침해위험이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들의 인지된 가

치가 사용자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설정하여 <Figure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제안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II. Research Method

1.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이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을 활용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으며 각 설문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을 이용하

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SPSS 23과 Amos 23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에서 제시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3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델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을 실시하였다.

Measure Freq. %

Gender
Male 92 62.6

Female 55 37.4

Age

20s 3 2.0

30s 59 40.2

40s 11 7.5

50s 42 28.6

60s 32 21.7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0 6.8

University 8 5.4

Graduate University 22 15.0

Master and Doctorate 102 69.4

Etc 5 3.4

Job

Office 21 14.2

Finance 4 2.7

Research 4 2.7

Factory 3 2.0

Public officer 5 3.4

Special 20 13.6

Sales 4 2.7

Self-employ 12 8.2

Student 57 38.8

House-keeper 6 4.2

Farmer 1 0.7

Etc 10 6.8

Total 147 100.0%

Table 3. People of Respondents

본 연구의 설문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및 앞으로 이용의도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50일 동안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165명이 

응답하였으며 설문에 답변한 설문조사 자료 중에서 답변에 오류가 

발견된 18부를 제외하고 총 147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암호

화폐 수용의도와 관련된 최근 논문에 의하면 암호화폐의 사용경험

이 있는 사용자들과 사용의향이 있는 사용자 집단들간에는 설문조

사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희하지 않아 두 집단간의 수요의도에 대한 

차이를 나타나고 있지 않다[7][20]. 따라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용자들과 이용의향이 있는 사용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사한 집단

으로 분류되어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암호화폐 거래소

를 이용 중인 대상자가 75(51.02%)명이며 이용예정이 72(48.9%)

명이고, 성별은 남자 92(62.6%)명, 여자 55(32.4%)명이며, 나이는 

20대미만 3명으로 2%,  20대 59명으로 40.2%이며 30대 11(7.5%)

명, 40대 42(28.6%)명 50대이상 32(21.7%)명으로 분포를 보이며, 

학력은 고졸이하 10명 전문대졸 8명 대학교 졸업이나 재학 중인 

자가 22명, 대학원졸이나 재학이 102명으로 69.4%로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직업은 사무직 21(14.2%)

명, 금융직 종사자가 4(2.7%)명이며 연구직 4명, 생산직 3명, 공무

원 5명, 자유 및 전문직 종사자가 20(13.6%)명, 판매 영업직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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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12명, 학생 57(38.8%)명, 이외 기타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Measurement Scales

본 연구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국내 암호화페 사용자의 거

래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존 금

융분야와 암호화폐 수용의도 등의 선행연구들을 활용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각 설문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을 이용하

였다[5][50].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SPSS 23과 

Amos 23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

고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에

서 제시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AMOS 23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델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은 Davis[32]과 Kim[73] 연구를 

참조하여 각각 총 4개, 5개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지각된  

용이성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암호화페 거래 서비스는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 “암호

화폐 거래 서비스는 이용하기가 쉽다”, “암호화폐 거래서비스

는 이용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다‘와 같이 사용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은 “암호화폐 거래서비스는 거래 업무 처리가 빠르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거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준다”, “암

호 화폐 거래서비스는 거리업무 처리에 유용하다”, “암호 화폐 

거래 서비스는 거래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 “암호화폐 거래 서

비스는 고객의 이익에 도움을 준다”, 등의 설문문항을 사용하

였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의 보안 서비스 수준은 Park and 

Ryoo[74] 연구를 참조하여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전반적으

로 안정적이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거래가 안전하게 처

리된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보안성이 높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암호 화폐 거래서비스의 보안 수단은 해킹에 대해 취약

하다”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의 

거래 비용 부담은 Park and Ryoo[74] 연구를 참조하여 “암호

화폐 거래 서비스 거래 비용이 부담이 된다”, “암호화폐 거래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암화화폐 거래 서비스의 거래 비

용을 낯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거래 

비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거래

비용에 거부감을 느낀다” 등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암호

화폐 거래 서비스의 이용의 복잡성은 Park and Ryoo[74] 연

구를 참조하여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

요한 요인인 암호화페 거래 서비스 제공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은 Park and Ryoo[74] 연구를 참조하여 “암호화폐 거래 서비

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위험이 있다”, “암호

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

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 정보 누

출로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

용하면 개인 정보 누출로 금전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등의 

설문항목으로 사용하였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의 지각된 가

치는 Kim and Kankanhalli[75]와 Kim[73]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을 참조하여  4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용

의도는  Kim and Kankanhalli[75]와 Kim[73] 연구를 참조하

여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IV. Results

1. Measurement Model

본 연구에서는 먼저 SPSS23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의 요인 적재치는 지각된 용이성(PE)

의 경우 PE1, PE2,PE3는 개별적으로 0.813,0.856,0.814, 지

각된 유용성(PU)의 경우 PU1, PU2, PU3는 

0.854,0.863,0.829, 지각된 보안서비스 수준(PS)는 PS2, PS3, 

PS4는 0.682, 0.863, 0.852, 지각된 수수료 수준(PF)는 

0.851, 0.915, 0.831, 이용의 복잡성(TE)는 0.916, 0.939, 

0.822, 개인정보 침해위험(PI)는 0.826, 0.927, 0.853, 지각된 

가치(PV)는 0.836, 0.884, 0.853, 이용의도(IU)는 0.847, 

0.884, 0.857로 나타나 거의 모든 표준요인 부하량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FL>0.7)오 나타나 통계적으

로 검증하였다[76].

또한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Amos 23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판별

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구성개념들 간의 가설적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각 측정변수들의 단일차원성을 검정하였

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요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

정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x2=430.393, df=230, 

p=0.000, CMIN/DF=1.871, GFI=0.814, AGFI=0.757, 

CFI=.932, RMR=0.115, RMSEA=0.079, NFI=0.866, 

IFI=0.933로 나타났다.  AGFI값은 0.9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

지만 GFI와 AGFI는 표본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comparative fit index)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면, CFI 지표값이 0.932이며  RMR값이 0.115, RMSEA값이 

0.079로 모형적합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각 지표

들의 값들도 권장수준을 충족하여 모델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집중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항목들의 요인간의 표준

요인 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s: FL>0.7)와 표준 

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0.5)를 검증하

였다[76].  모든 설문 항목들의 표준 요인 부하량이 기준치인 

0.6으로 나타났으나 PE4,PU4,PU5,PS1,PS5,PF4,PF5,PI1는 

기준치인 0.6이하로 나타나 제거하고 표준 부하량을 다시 측정

한 결과 0.771에서 0.979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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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PU PS PF TE PI PV IU

PE 0.944

PU 0.446*** 0.944

PU 0.444*** 0.294** 0.938

PF 0.150** 0.051 0.056 0.926

TE -0.194* -0.011 -0.162* 0.092 0.933

PI -0.065 -0.058 -0.228*** 0.130 0.134 0.922

PV 0.446*** 0.301*** 0.320*** 0.118* -0.064 -0.138 0.963

IU 0.611*** 0.364*** -0.433*** 0.290*** -0.178* -0.175* 0.557*** 0.973

*: p < 0.1   **: p < 0.05 ***: p < 0.01

Table 5.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Variables Item
Factor

Loading
C.R AVE

Perceived

Ease of Use

(PE)

PE1 0.902

0.965 0.944 PE2 0.893 

PE3 0.866

Perceived 

Usefulness

(PU)

PU1 0.779 

0.968 0.944 PU2 0.978 

PU3 0.834 

Perceived Security

(PS)

PS2 0.791 

0.947 0.938PS3 0.911 

PS4 0.878 

Perceived Fee

(PF)

PF1 0.769 

0.832 0.926PF2 0.966 

PF3 0.798 

Technicality

(TE)

TE1 0.711 

0.946 0.933TE2 0.939 

TE3 0.933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Risk

(PI)

PI2 0.771 

0.952 0.922PI3 0.957 

PI4 0.878

Perceived Value

(PV)

PV1 0.857 

0.950 0.963PV2 0.967 

PV3 0.898 

Intention to Use

(IU)

I1 0.960 

0.979 0.973I2 0.979 

I3 0.957 

Table4.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또한 설문문항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

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표준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념 신

뢰도의 권장기준은 0.7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의 값의 기준치

는 0.5이상이다[74].  <Table1 1>과 같이 모든 연구변수들의 

개념신뢰도는 값은 0.832부터 0.979사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

각된 비용값만 0.832로 그 외 모든 변수는 0.9이상의 값을 보

여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어 심뢰성이 확보되었다. 표준 분산 추

출도값도 기준치인 0.922부터 0.973사이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준치인 0.5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본 연구의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이 각 요인의 AVE

값보다 작은지를 검증한 결과, <Table 2>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이 표준분산추출 값이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을 모

두 상회하여 집중 타당성을 확인하였다[77].

판별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78]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

한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각 요인의 AVE의 제곱

근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여기서 대각선의 굵은 숫자값은 해당 잠재변수의 분산추출지수

인 AVE 값으로 잠재변수에 대하여 개별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로서 0.5이상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

는 것으로 측정모형의 모든 요인의 AVE 값이 0.5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나머지 값들은 잠재변수들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들

로서 AVE값들이 크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표준오차 추정구간(two-standard error interval estimates)에

서 어떠한 상관계수도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은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Structural Model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 검증의 결과는 측정모델 

분석을 통해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SPSS 23과 

AMOS23을 통해 구조모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모델 분석 

결과는 <Table 6>와 <Figure 2>와 같다.

Hypo

the

ses

Path Coeffiient C.R. Results

H1 PE → PV 0.273*** 2.962 Accept

H2 PU → PV 0.197** 1.962 Accept

H3 PS → PV 0.171* 1.587 Accept

H4 PF → PV 0.135 1.583 Reject

H5 TE → PV 0.022 0.301 Reject

H6 PI → PV -0.155* -1.693 Accept

H7 PV → IU 0.784*** 7.305 Accept

*: p < 0.10,   **: p < 0.05,   ***: p < 0.01

Table 6. Result of Path Analysis

지각된 유용성(0.273),  지각된 용이성(0.197) 및 인지된 보

안(0.135)이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1, 가설2 및 가설3은 는 모두 채택되었다.  반

면에 지각된 비용과 이용의 복잡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아 가설4, 가설5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의 주요 

요인인 개인정보의 침해요인(-0.155)은 지각된 가치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채택되었다. 또

한 지각된 가치(0.784)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은 채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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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 of Research Model Analysis

V. Conclu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모

바일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암호화폐 거래 업

무를 처리할 수 있는 암호화폐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국내 암호화폐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인 암호화

폐 거래소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얻

고자 하였으며, 암호화폐 서비스 사용자들의 이용의도에 미치

는 요인을 가치기반 수용이론을 통하여 파악하고, 인지된 가치

를 매개변수로 하여 영향요인과 이용의도간의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특히 가치기반  수용이론을 적용하여 편익

(Benefit)과 희생(Sacrifice)을 동시에 파악하여  인지된 편익과 

인지된 희생 사이의 상쇄 관계로써 인지된 가치를 개념화하고 

이를 통하여 암호화폐 사용자의 이용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분석 결과 편익 요인으

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및 인지된 보안이 인지된 가

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희생 요인으

로 인지된 비용과 이용의 복잡성은 인지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위험은 “인지된 가

치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이 검정되었다. 이는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에 따른 효용성 보다는 이용함으로써 암호화폐 거래

의 처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며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인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

는 것은 바쁜 현대사회에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 요인으로 많은 

고객들이 보안과 개인정보관리의 침해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스마트뱅킹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학문적인 관점과 실용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기대할 수 있다.  첫쨰, 암호화폐 서비스 이용자

들은 여전히 보안과 개인정보 침해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서비스 제공자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암호

화폐 서비스 이용으로 암호화폐 거래업무 처리에 시간과 공간

의 제약이 없으며, 쉽고 간편한 사용법과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

스 이용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점일 것이

다.  따라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개발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모바일 암호화폐 서비스 등 주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

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IT기술의 이용에 관한 연

구는 기술수용모델(TAM)을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맞는 요인을 

추가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최근들어 몇건이 나타나고 있으나

[7][20], 본 연구에서는 가치기반 수용모형을 적용하여 보안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기반으로 국내 암호화폐 서비스의 이용

의도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의 의미를 갖는다. 

셋째, 가치기반수용이론(VAM)의 모형에서 인지된 보안과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기반으로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

정보 침해 요인이 암호화폐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0.122(p=0.045)로 도출되어 통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얻어낸 것은 인지된 가치에도 통계적으로 직접

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서

비스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위험 요인이 이용자의 서비

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암호화폐 서비스를 이용하

고자 할 때 선택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인 연구 변수를 설정할 

때 최근까지도 암호화폐 서비스의 사용자의 행동에 관한 실증

적인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이론

의 연구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암호화폐 거래의 특성들이 인

지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통계학적인 조절 변수와 암호화폐를 

특성화하는 다른 매개 변수(예를 들어 정부의 암호화폐 수용정

책 및 암호화폐 거래소 활성화 요인) 등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

여 분석되어야 한다.  둘째, 측정항목에 대한 한계점으로 기존

의 암호화폐 서비스 수용에 관련된 연구의 설문항목이 연구 초

기 단계이기 떄문에 기존의 금융분야의 스마트 뱅킹 서비스애

서 사용하고 있은 설문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지만 이를 암

호화폐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금융분야의 보안 요인과 암호화폐의 보안요인의 차이가  분

산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한 블록체인상에서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기존의 금융분야 보안보다는 광범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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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셋째,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이용자와 

이용의향이 있는 사용자들로부터 설문을 받아서 활용하였으나 

암호화폐 서비스 미 이용자들 중 향후 사용의도가 없는 설문대

상자는 표본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아직 

이용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포함한 연구를 확장할 필

요가 있겠다.  넷째, 암호화폐 서비스 집단간 차이 분석으로 사

용자 개인의 혁신성 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 성별, 연령, 이용경험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도 중요한 요인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못했다. 암호화폐 서비스의 사

용이 연령이 낮은 사용자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대부분이 중복

해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조절요인 혹은 집단 간 차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편익요인과 희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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